
성경: 마태복음25:8-13
제목: 세상의 끝을 준비하는 기름

 8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
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
 9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
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
10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
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
11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
12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
못하노라 하였느니라
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

  요며칠 교회에서 Citrus Park까지 5.3 마일을 2 시간 동안 걸어서 
퇴근해 보았습니다. 차가 다니는 길보다는 도심 속의 트레일(trail)이
많은 코스를 선택했습니다. 두 발로 땀 흘리며 걸음으로서 제게 
주어졌던 여러 유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. 
  첫째,걸으면서 주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. 산보를 즐기며 
홀로 주님과 있는 시간,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
습니다. 
  둘째, 여유있게 사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. 현대인들은 스마트폰,
컴퓨터와 TV등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. 그러나 초
록빛 자연과 햇빛을 누리면서는 행복감을 느끼며 사고할 수 있어서,
보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이 많이 떠올랐습니다.
   셋째, 아침에 runner’s high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. Runner’s
high는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고 몸에서 느끼는 행복감의 절정입니
다. 전날의 운동과 행복감 덕분에, 그 다음날 아침에도 상쾌하게 일
어날 수 있었습니다. 
   넷째,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. 체력이 약해
지고, 피로감이 많아진 경우, 우리는 쉽게 예민해지고 짜증을 냅니
다. 하지만, 체력이 좋아지고, 행복감이 충만하면, 우리는 더 참을성
있게 사람들을 미소로 섬길 수 있습니다.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
때문에 걸으면서 주님을 더 잘 섬기려는 의욕이 샘솟는 그 시간은 
참으로 복되고 또 복되었습니다.
 
에녹처럼,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과 순종의 길을 함께 가길 소망하며
 박주영 드림  

     

십일조 헌금 : $ 1,496.00

김정화 박주영 오정희 윤현희 이경노 이경희 이애경 이옥주 장영애

장종순 정연화 최기환 무명

감사 헌금 : $ 100.00     

김용래  문현욱 이애경 장영애 전인애 

주일 헌금 : $ 279.00

김선중 박주영 이선화 이승재 최민호 황기자 현주 Cooper Anne Park

무명

계절 헌금 : $ 선교 헌금 : $ 50.00

 오정희

건축 헌금: $ 

청소년부 : $ 32.00 주일학교 : $ 
총헌금합계 : 

          $1,957.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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